
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(2016.04.26.)

4. 28(목), 학생부종합전형

개선안발표기자회견을갖습니다.

▲ 사교육걱정없는세상(이하 사교육걱정)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학생부종합전

형(이하 학종)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두 차례의 긴급 토론회를 진행함.

▲ 1차 토론회(4월 7일)를 통해 현재 학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2차 토론

회(4월 20일)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였음.

▲ 두 차례의 토론회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모아진 학종의 개선방안이 제도적으로 시급

히 반영되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 이에 4월 28일(목) 10시

30분,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임.

최근 언론을 통해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종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

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.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해

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두 차례의 긴급 토론회를

진행했고 각계 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.

토론회를 통해 현재 학종이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야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

다. 그 결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전형 요소에 포함하는 등 무늬만 학종인 전형을

운영하는 일부 상위권 대학으로 인해 학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태를

파악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 물론 이와같이 무늬만 학종

인 가짜 학종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현재 학종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적지

않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. 즉 전형 요소 중 비교과 영역에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정상

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도려내는 수순을 통해 학교 교

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.

이에 사교육걱정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이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

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, 학종의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이번 기

자회견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이번에

제시하는 개선안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적인 입

시 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합니다.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보도

를 부탁드립니다.

■ 행 사 명 :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

■ 일 시 :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

■ 장 소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

(*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2016. 04. 26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
(공동대표 송인수, 윤지희)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(02-797-4044/내선번호 501)


